
심곡본동 성무정 주변 
심곡본동 530-146번지 일원 활터어린이공원부지로 개발(부천시토지)

신동아 맨션 주변 
심곡본동 산 16-11번지 일원 맹지의 부천시 토지임

아남아파트 주변  
심곡본동 640-49번지 일원

심곡본동 640-45에서 분할된 토지이며, 
현재 주차장 (부천시 소유)맹지임

소사고 주변 
소사본동 401-11번지

풍림아파트부지로 이미 개발이 완료된 
토지임

성주중학교 뒤편(송내동 산25-2)
아래쪽의 표고제한에 해당이 없는 토
지들도 개발이 불가능한 미개발토지들
로 되어있고 뒤편의 토지는 맹지임

가은병원, 정명고 주변
(송내동 463-20번지: 

재경부소유지)

주차장으로 개발, 그 외는 산 번지의 
임야들로 맹지. 따라서 ⌜표고제한이 
없다⌟ 해도 개발 불가함

롯데맨션 주변
(심곡본동 617-198 일원, 지목: 전)

서울 신학대학 부지로 개발할 해당 
토지 없음

시 정 질 문 서

【한윤석 의원】

  1. 표고제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 본인에게 제출한 답변자표에 의하면 주거지역내 표고75m 이상의 미개발 
     필지 및 면적현황은 아래의 자료내용대로 미개발 토지가 아니며 거의 부천시 
     소유내지 맹지,APT부지이며 그래서 사실상 기 개발된 토지나 다름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주거지역내 (표고 75m이상) 미개발필지및 면적 개발현황

자연녹지내 (표고 65m이상) 미개발된 필지 및 면적 개발현황



서울 신학대 주변(소산본동
120-31:서울 신학대학 부지) (표고와 관계없음)

할미산 주변
(계수동105-10임야)

범박 계수도시 및 주거환경사업으로 
재개발토지로 자연녹지지역 ▶주거지
역 용도 변경된 토지들만 개발함. 
그 외 산 번지의 토지들은 임야토지로 
산지법에 저촉 받을 뿐 아니라 맹지들
로 ⌜표고제한이 없다⌟해도 개발 
불가한 임야 토지.

현대홈타운 주변
(범박동 39번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 고시된 
토지로 아파트부지로 개발추진 중임

     위 자료를 참조하시고 상기 미개발필지 토지 중 진입도로가 있으며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 19조의 임목본수 제한과 경사도 제한에도 
     저촉되지 않으나 단지 표고제한에만 저촉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들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정차 단속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특히 경인국로변 주, 정차 무인자동카메라 집중단속으로 상거래가 마비
      되어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상인들은 눈물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대국민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당선된 것도 결국은 경제 살리기가 국민
      들한테 가슴으로 다가온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주정차 집중단속으로 지역경제는 
      나락의 구렁텅이로 깊게 깊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서도 지적했듯이 금년 1월부터 경인 국도변 무인자동카메라 
      집중단속으로 이곳 주민들과 상인들은 모든 상거래가 마비되 일상생활



      자체가 마비됐다며 행정당국이 시민경제 활성화는 시키지 못할망정 인위적
      으로 상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들은 “지난 2~3년 전 S스프링대표 K모씨가 주차단속에 항의
      하며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한 일까지 있었다”며 
      “그것도 부족해 무조건 강권으로 무차별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심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단속의 주목적은 원활한 교통소통이 첫째 아닙니까?
      지금 경인 국도에 한번 와 보십시오.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고정카메라가 항상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어느 점포 앞이라도 차가 서
      있을 수 가  없습니다.
      물건을 사기 위하여는 단순한 방문도 있지만 상담도 해야 하고 견적서, 
      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서류를 단 5분 안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① 소사 삼거리에서 전화국사거리까지는 고정식 카메라가 있어서 사실상 
          주정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차선에 주차지역을 정해주고 계속 단속을 해도 교통소통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② 주차장을 인근에 마련해준 후에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③ 시간을 5분에서 10분정도로 늘려주십시오.
       ④ 아침에 출근해서 물건을 상하차할 시간에서 단속을 피해 주십시오.
          위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바랍니다.




